
 

종합 병원 간호사의  

근무 형태에 따른 월경주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김 희 진 

  



종합 병원 간호사의  

근무 형태에 따른 월경주기 

 

 

지도 오 희 철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7 월 6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김 희 진 



김희진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2 년 7 월 6 일 

 



감사의 말씀 

 

지금까지 제 인생과 학업에 좋은 영향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글을 통

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건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 하는 5 학기 동안 지혜와 은혜의 가르침 주

시고 또 안식년 중에 계심에도 논문 지도와 도움을 주신 오희철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교수님께 지도 받았던 석사 기

간은 학업뿐 아니라 생활 태도와 예의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도

움을 주신 지선하 교수님, 이상욱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 대학원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

다. 전 세계를 다니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던 이명근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입학 동기로 언제나 힘이 되

어 준 김나현, 박자희, 박중철, 임주희, 진희정, 홍해란 선생님께 감사 드

립니다. 늘 부족한 저이지만 그 가운데 가능성을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김

태우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과대표로 일할 때 미흡한 부

분이 많았음에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움을 주셨던 국제보건학과 

선배님, 후배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대학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맺어진 선∙후배, 타과 선생님들 모두 소중한 인연이고, 많은 도움

과 배려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상임 수간호사님

과 말없이 배려해 주신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내과계 중환자실 동료 간호사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 부

족한 며느리를 사랑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시부모님, 가족들께 감사 드립

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옆을 지켜주기도 하고 지지해주는 고마운 친구

들,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잘하지 못하는데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남편에게도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간호사들의 건강 수준 향상에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24 시간 환자를 돌보는데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간호사님

들께 이 글을 드립니다. 

 

 

2012 년 7 월 

김희진 올림



i 

 

차 례 

 

 

국문요약  .......................................................................................... iv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3 

 

Ⅱ. 문헌 고찰  ................................................................................... 4 

1. 월경 주기 ................................................................................... 4 

2. 간호사의 교대근무 ....................................................................... 6 

3. 간호사의 교대근무와 월경주기 ..................................................... 7 

 

Ⅲ. 연구 방법  ................................................................................... 8 

1. 연구의 틀 ................................................................................... 8 

2. 연구 대상자 및 조사방법 ............................................................. 9 

3. 조사 도구 및 변수 ................................................................................... 10 

가. 독립 변수 ............................................................................. 10 

나. 종속 변수 ............................................................................. 15 



ii 

 

4. 분석방법 ..................................................................................................... 16 

 

Ⅳ. 연구 결과 ................................................................................... 17 

1. 근무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생식관련 요인의 분포, 

평균값 ......................................................................................... 17 

가. 근무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나이, 결혼상태, 근무부서, BMI, 

체중변화)  ............................................................................. 18 

나. 근무형태에 따른 건강행태 특성 (음주, 운동, 수면, 스트레스) . 

 ............................................................................................ 18 

다. 근무형태에 따른 생식관련 요인 특성 (초경시기, 출산 횟수) ...  

  ............................................................................................ 18 

2. 월경 주기에 따른 근무 형태의 분포 ................................................ 20 

3. 월경 주기에 따른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생식관련 요인, 근무 형태의 

분포, 평균값 ............................................................................... 21 

가. 월경주기에 따른 일반적 특성 (나이, 결혼상태, 근무부서, BMI, 

체중변화)  ............................................................................. 21 

나. 월경주기에 따른 건강행태 특성 (음주, 운동, 수면, 스트레스) . 

 ............................................................................................ 21 

다. 월경주기에 따른 생식관련 요인 특성 (초경시기, 출산 횟수)  .....  

  ............................................................................................ 22 



iii 

 

4.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생식관련 요인 특성, 근무 형태의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 (odds ratio)  ......................................... 24 

가. 일반적 특성 (나이, 결혼상태, 근무부서, BMI, 체중변화)의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 (odds ratio) ...................................... 24 

나. 건강행태 특성 (음주, 운동, 수면, 스트레스)의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 (odds ratio)  ................................... 24 

다. 생식관련 요인 특성 (초경시기, 출산 횟수)의 비정상 월경 주기에 

대한 교차비 (odds ratio) .................................................. 25 

라. 근무 형태의 비정상 월경 주기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 25 

5. 근무형태와 월경 주기와의 관련성 ................................................... 27 

 

Ⅳ. 고찰  ......................................................................................... 29 

Ⅴ. 결론  ......................................................................................... 33 

참고문헌  ......................................................................................... 35 

부록  ................................................................................................ 39 

ABSTRACT  .......................................................................................... 47 

 

 

 

 

 



iv 

 

표차례 

 

표 1. 근무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생식관련 요인의 분포, 

평균값 ...................................................... 19 

표 2. 월경 주기에 따른 근무 형태의 분포. .......................... 20 

표 3. 월경 주기에 따른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생식관련 요인, 근무 

형태의 분포, 평균값. ........................................ 23 

표 4.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생식관련 요인 특성, 근무 형태의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 OR(95% C.I.) ................. 26 

표 5. 근무형태와 월경 주기와의 관련성, OR(95% C.I.) ............... 28 

 

 

 

 

 

 

 

 

 



v 

 

그림차례 

 

그림 1. 연구의 틀 .................................................. 8 

그림 2. 연구 대상자 선택 과정  .................................... 10 

 

 

 

 

 

 

 

 

 

 

 

 

 



vi 

 

국문요약 

 

배경: 전인간호를 강조하고 있는 현대 간호에서 임상간호사는 24 시간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간호를 수행, 평가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교대 

근무는 서카디안 리듬의 변화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 중 월경 기간 등을 포함하는 월경 형태는 

여성의 생식 건강의 중요한 인자이며 불규칙적인 월경 형태는 불임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무 형태와 월경 

형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무형태와 월경형태를 조사하고, 근무형태와 월경형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연구 대상은 909 병상, 전체 간호사 1043 명 규모의 경기도 소재 일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300 명을 비확률 표본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2012 년 3 월부터 4 월까지 설문에 동의한 300 명의 간호사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 기입에 의한 조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설문지는 264 부로 회수율은 88% 였고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56 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 형태는 ANOVA, X2-test 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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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월경주기는 T-test 와 X2-test 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근무형태에 

따른 월경 주기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를 실시하였다. 

 모형 1 은 성별을 보정하였고, 모형 2 는 모형 1 에서 건강행태를 추가하여 

보정하였고, 모형 3은 모형 2에 생식관련 요인을 추가하여 보정하였다. 

 

결과: 연령을 통제하여, 낮 고정 근무군과 교대 근무군을 비교하였을 때 

비정상월경주기 교차비는 낮 고정 근무군을 기준으로 교대근무 1-35 개월  

군 16.82 배(2.07-136.41), 교대근무 36-69 개월 군 15.24 배(2.26-102.75),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 군 6.51 배(1.17-36.3)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연령과 운동, 수면, 스트레스, 출산 횟수를 통제한 후에도 비정상 

월경주기 교차비는 교대근무 1-35 개월 군에서 15.21 배(1.65-139.92), 교

대근무 36-69 개월 군에서 17.40(2.14-141.52),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 군

에서 6.91(1.00-47.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근무형태는 여러 혼란 

변수를 보정 후에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인자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간호사의 근무형태는 월경주기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근무형태와 월경주기와의 인과관

계는 확인 할 수 없었다. 또한 대상자 수가 156 명으로 적었고, 월경주기

에 대한 자료 수집과 통제 요인으로 포함된 수면이나 스트레스 등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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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식 설문에 의한 1 회 조사였다. 따라서 근무 형태와 월경주기의 관련

성과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역학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심단어: 근무형태, 월경주기, 간호사 



1 

 

I. 서론 

 

1. 연구배경 

현대 의료 사회는 대형화, 전문화, 세분화 되면서 근무환경과 근무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전인 간호를 강조하고 있는 현대 

간호에서 임상 간호사는 24 시간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간호를 수행, 평가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박영순, 2004). 

정규 근무 시간으로 알려진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의 전통적인 

근무 양식과 달리 교대근무는 서카디안 리듬의 변화로 인해 생리적,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문제, 사회활동 제약, 직무상 효율성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윤진상 등, 1999). 

지금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대근무와 수면에 관한 연구(김현숙 등, 2010; 윤진상 

등, 1999; 임숙빈 등, 2006), 교대근무와 피로에 관한 연구(고효정 등, 

2004), 교대근무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강형곤 등, 2005; 이인수 등, 

2001), 근무형태와 건강수준(김순옥, 1997; 김정은, 2004; 최영진, 

1993)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월경 기간 등을 포함하는 월경 형태는 여성의 생식건강의 중요한 

인자이며 (Gold 등, 1995; Lisabeth 등, 2004) 불규칙적인 월경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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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을 야기시킬 수 있는 (Axmon 등, 2006; Jensen 등, 1999; Rowland 

등, 2002; Waller 등, 1998)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무 

형태와 월경 형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대규모 간호사 코호트 연구와(Lawson 등, 2011) 타이완의 

연구가 있으며(Chung 등, 2005). 국내에서도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와 일반근무자의 월경 양상에 관한 연구가 몇 건 있기는 하나 

전체 대상자 수가 교대근무군 36 명, 일반 근무군 33 명으로 적었고, 

교대 근무자는 모두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집단이었고 일반 근무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조원, 의료기사, 사무직을 포함하고 있어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었다(노진주 등, 2006). 

간호의 특성 상 24 시간 3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생각할 때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교대근무 개월 수와 월경 주기를 

수집하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사의 생식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간호사의 근무 형태와 관련한 

정책 제언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간호사의 생식 건강 증진과 근무 

능률을 향상시켜 간호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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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무 형태에 따른 월경 주기를 비교함으로써 근무 형태

가 월경 주기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 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월경 주기를 파악한다. 

 

둘째, 근무 형태와 월경 주기와의 독립적 관련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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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월경 주기 

월경은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축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주기적 

변화에 영향을 받아 태아의 착상을 위해 증식, 분화되었던 자궁내막이 

탈락됨으로써 나타나는 성주기의 표지로 28 일을 평균 주기로 나타나며, 

특별한 생리적 혹은 병리적 상황이 없다면 약 36 년간의 가임기 동안 

지속된다(Harlow, 2000).월경 장애는 월경의 주기나 양에서 변화를 

초래하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월경, 비정상 자궁출혈, 

월경 전후기 불편감 등을 포함한다(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2010).월경 

기간 등을 포함하는 월경 형태는 여성의 생식건강의 중요한 인자이며 

월경 장애는 여성 생식 기능과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Gold 등, 

1995; Lisabeth 등, 2004). 

 월경과 관련된 증상이나 비정상 자궁출혈을 포함한 월경 장애를 

설명하는 용어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임상 논문들의 해석에 어려움을 

주고, 다양한 치료들의 적용을 어렵게 하며, 임상 시험 결과의 확립에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정상 자궁 출혈의 범위를 설명하는 용어 사용에 

합의점을 찾고자 약 5 년간 국제적 토의를 거쳐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FIGO)에서 정상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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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의 정의와 용어를 권고하고 있다. FIGO 에서 제시하는 정상 월경 

주기는 24 일 이상에서 38 일 이하이다(Ian S.Fraser 등, 2011). 

김윤상 등(2011)은 2009 년 이후의 논문을 위주로 문헌고찰을 통해   

월경 주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흡연은 호르몬의 

분비, 합성, 대사, 분포 및 자극 등에 영향을 주어 월경주기를 짧게 

유도하고, 임신율을 낮추며, 폐경을 앞당기는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알코올은 estrogen, LH 및 GH 등의 수치를 저하시키고 황체기를 

단축시켜 전체 월경주기를 짧게 하며, 생식력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초경과 폐경 시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다. 소득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월경주기는 불규칙하다고 하였다. 연령과 관련하여 

21-35 세의 여성에 비해 20 세 이하와 26 세 이상의 여성에서 월경주기가 

불규칙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20 대 여성의 평균 주기는 28 일인 

반면에 40 대 여성의 평균주기는 26 일로 나이와 반비례 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비만도와 월경주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었는데 HPO axis 의 변화가 아닌 지방세포의 양, 혈중 leptin, AMH 및 

IGF-I 수치 등에 의해 월경주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 

비만도와 월경주기의 길이는 서로 비례하거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사회 정신적 스트레스는 월경주기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특히 

난포기 보다는 황체기의 변화가 야기되고 월경주기의 증가나 무월경의 

발생이 보고 하였다. 부적절한 영양 상태, 불규칙한 식습관 및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HPO axis 의 기능부전을 통해 월경주기의 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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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기능부전 및 무월경 등을 야기한다고 보고 하였고, 채식주의자는 

황체기의 단축을 통해 월경주기가 단축된다고 보고 하였다. 여자 

운동선수는 특징적으로 eating behaviors, menstrual irregularity and 

stress fractures 등의 3 대 증후군이 잘 발생하는데 특히 희발 월경과 

무월경의 발생율이 매우 높다고 보고 하였다(김윤상 등, 2011). 

 

2. 교대 근무 

임상 간호사는 24 시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간호를 수행 

평가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김미숙, 

1993). 그런데 교대근무는 일주기 리듬을 교란시키고 수면에 영향을 주어 

건강을 해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준다(Monk, 1994). 일주기 리듬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생물학적 리듬으로 

시상하부 내의 상부 교차핵과 송과선의 호르몬 분비에 의해 조절되며, 

사회 환경적 시간 단서들이 일주기리듬의 외적 용인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24 시간을 주기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uart 등, 1998).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건강상의 문제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 되고 있다. 

교대근무 군은 비 교대근무 군에 비해 평균 수면 시간은 다소 

길었지만 수면 장애 평가 항목들에서의 응답률이 높으며(김현숙 등, 

2010; 윤진상 등, 1999; 임숙빈 등, 2006), 불규칙한 근무 교대, 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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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등 교대근무가 근무자들로 하여금 피로를 경험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고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 이라고 보고 하고 있다(고효정 등, 

2004).  또 교대근무 간호사가 비 교대근무 간호사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강형곤 등, 2005; 이인수 

등, 2001), 사회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감정적 역할제한, 정신 건강, 

활력, 신체적 동통 전반적 영역에서 낮 고정 근무 군의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김순옥, 1997; 김정은, 2004; 최영진, 1993). 

 

 

3. 근무 형태와 월경 주기 

미국의 한 대규모 간호사 코호트 연구는 교대근무 연령, 초경연령, 

인종, 출산력, 흡연, 음주, 신체활동, BMI 를 통제하였을 때 교대근무를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20 개월 이상 교대 근무를 한 집단에서 월경 

형태가 불규칙할 확률이 1.23 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Lawson 등, 

2011). 또한 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근무 형태와 월경 형태에 

관한 타이완의 한 연구에서는 밤 근무만 하는 집단이 다른 근무 형태의 

집단에 비해 월경 주기가 유의하게 짧다고 보고하고 있다. (Chung 등, 

2005). 국내에서도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와 일반근무자의 

월경 양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전체 대상자 수가 교대근무군 

36 명, 일반 근무군 33 명으로 적었고, 교대 근무자는 모두 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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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간호사 집단이었고 일반 근무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조원, 

의료기사, 사무직을 포함하고 있어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었다(노진주 

등, 2006).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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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 및 조사 방법 

 

본 연구 대상은 909 병상, 전체 간호사 1043 명 규모 경기도 소재 일 대

학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300 명을 비확률 표본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

하였다. 2012 년 3 월부터 4 월까지 설문에 동의한 300 명의 간호사에게 구

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 기입에 의한 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다.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설문지는 264 부로 회수율 88%이었다. 그 중 

exclusion criteria 에 포함되어 있는 30 명을 제외, 간호사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월경 주기가 불규칙적이었던 59 명을 제외, 근무 형태에 대해 응

답을 하지 않은 8 명을 제외, 현재 월경 주기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은 1

명을 제외,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 여부를 알 수 없는 7 명을 제외, 운

동 문항에서 가능한 총 신체활동량을 초과하여 응답한 3 명을 제외한 최종

156 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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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대상자 선택 과정 

 

 

3. 조사 도구 및 변수 

가. 독립 변수 

1) 근무 형태 

가) 낮 고정 근무 

3 부 근무 중 초번, 밤번을 제외한 낮번 고정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당 40 시간 근무하여 근무 시간은 오전 8 시반부터 오후 

5 시반까지 (휴식시간 1시간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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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대 근무 

일반 간호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순환 근무 방법으로 낮번과 

초번 및 밤번의 세 가지 번표가 교대되는 근무 방법이다. 낮 

근무는 새벽 7 시부터 오후 2 시 30 분, 저녁 근무는 오후 2 시 

30 분부터 10 시, 밤 근무는 오후 10 시부터 새벽 7 시까지이다. 

교대 근무 개월 수는 전체를 삼등분 하여 1-35 개월, 36-69 개월, 

70 개월 이상으로 범주화 하였다. 

 

2) 일반적 특성 측정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상태, 현 근무부서, BMI, 체중변화가 

이용되었다. 

연령은 연속 변수 및 전체를 삼등분 한 22-25 세, 26-30 세, 31-

50 세로 범주화하였고, 결혼 상태는 미혼, 기혼으로 구분하였다.  현 

근무부서는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외래, 기타로 구분하였다. 

BMI 는 연속 변수 및 저체중 18.5 미만, 정상 18.5 이상 25 미만, 비만 

25 이상으로 범주화하였고 체중 변화는 변화 없음, 감소, 증가로 

범주화하였다. 

 

3) 건강 행태 

건강 행태로 음주, 흡연, 운동, 수면, 스트레스가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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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주 

음주는 전혀 마시지 않음, 한 달에 1 번 이하, 한 달에 2-4 번, 

일주일에 2-3 번, 일주일에 4 번 이상으로 조사하였으나 비음주, 

음주 두 군으로 범주화 하였다.  

 

나) 흡연은 조사 대상자 156 명 모두 피운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변수에서 제외 하였다. 

 

다) 운동 측정 도구 

운동의 측정을 위해서는 국제신체활동설문(IPAQ)을 이용하였으며, 

IPAQ 점수 환산법에 근거하여 신체 활동 정도를 분류하고, 총 

신체활동량을 계산한다. 국제신체활동설문은 2000 년 12 개국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급, 

연구되고 있으며 2007 년 IPAQ 개발팀이 국문 번역본을 만들어 

한국어 버전으로 공식 인정 받았고 단문형 한국판 설문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 되었다. IPAQ 로 수집된 자료는 

연속형 및 범주형 변수로 보고될 수 있고 이는 MET-minute 의 

중앙값으로 계산될 수 있다. 격렬한, 중정도, 걷기 신체활동에 대한 

중앙값은 다음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오지연 등, 2007; 

임은미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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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속형 점수: 총 신체활동량 MET (Metabolic Equivalent) 

- 격렬한 신체활동 Met-min/week = 8.0 * min of activity / day * 

days per week 

- 중정도 신체활동 Met-min/week = 4.0 * min of activity / day * 

days per week 

- 걷기 활동 Met-min/week = 3.3* min of activity / day * days 

per week 

- 총 신체 활동량 = 걷기 활동 Met-min/week + 중정도 활동 

Met-min/week + 격렬한 활동 Met-min/week 

② 범주형 점수 

ㄱ.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군 (Healthy Enhancing Physical 

Activity, HEPA active) 

- 3 일 이상 1500 Met-min/week 에 해당되는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거나 

- 7 일 이상 3000 Met-min/week 에 해당되는 걷기, 중정도 

혹은 격렬한 신체활동을 조합하여 하는 경우 

ㄴ. 최소 수준의 신체 활동군 (Minimally active) 

- 3 일 이상 하루에 20 분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거나 

- 5 일 이상 600met-min/week 에 해당되는 걷기, 중정도 

혹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조합하여 하는 경우 

ㄷ. 비 신체 활동군 (In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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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군 및 최소 수준의 신체 활동군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자 

③  IPAQ 점수 환산법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ㄱ. Met-min/week 계산 시 시간은 분(minutes)으로 전환하여 

계산한다. 

ㄴ. 모든 걷기와 중정도의 신체활동 및 격렬한 신체 활동은 

16 시간보다 많을 수는 없다. 이런 대상자는 자료를 재확인 

하거나 삭제 한다. 

ㄷ. 걷기, 중정도의 신체활동 및 격렬한 신체활동을 4 시간 혹은 

240 분 이상 한 것으로 보고되는 경우는 모두 240 분으로 

재입력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주 28 시간의 신체활동이 

최대의 신체 활동량이 되도록 한다. 

ㄹ. 10 분 미만의 신체활동은 해당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은 것 

(0)으로 간주한다. 

 

라) 수면 측정 도구 

수면의 측정을 위해서는 오진주 등(1998)이 개발한 주관적 

수면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 문항으로 Likert 

Type Scale 4 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1 점에서 ‘전혀 아니다’ 

4 점까지 구성되어있다. 도구의 점수 범위는 최저 15 점에서 최고 

60 점으로 점수가 많을수록 수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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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 .75 였으며 (오진주 등, 1998)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0 이었다.  

 

마) 스트레스 측정 도구 

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1985 년 Linn 이 개발하고 1988 년 고경봉에 

의해 한국어로 번안된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GARS) 

scale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8 문항으로 9 점 

척도이며 ‘전혀 없다’ 0 점에서 ‘극도로 심하다’ 9 점까지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점수 범위는 최소 0 점에서 최대 72 점,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고경봉, 1988). 200 년 K-

GARS 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에서 cronbach’s α = .86 였으며 

(고경봉 등, 2000)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8 이었다. 

 

4) 생식 관련 요인 

생식 관련 요인은 초경연령과 출산 횟수를 이용하였다. 

   초경 연령은 연속 변수, 출산 횟수는 없음, 1 회, 2 회로 범주화 하였다. 

 

나. 종속 변수 

1)월경 주기 

월경 주기란 월경의 제 1 일째붜 다음 월경이 시작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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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necology and Obstetrics (FIGO)에서 제시한 정상 월경주기를 

토대로 24 일 이상에서 38 일 이하는 정상 월경주기, 24 일 미만이거나 

38 일 초과인 경우는 비정상 월경주기로 구분하였다(Ian S. Fraser 등, 

2011). 

 

4. 자료 분석 방법 

 

월경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근무형태가 간호사의 월경 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월경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 보았다. 

 

분석 방법으로는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 및 생식 관련 요인이 근

무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ANOVA와 chi-square 검정을 실시 

하였다. 

2) 연구 대상자들의 근무 형태가 월경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chi-square 검정을 실시 하였다. 

3) 근무 형태에 따라 월경주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4) 본 연구는 모두 유의 수준 p<.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 처리는 

통계 소프트웨어 SAS version 9.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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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 결과 

 

1. 근무 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및 생식 관련 

요인의 분포, 평균값 

 

가. 근무 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연령, 결혼상태, 근무부서, BMI, 체중 

변화) 

근무 형태 (낮 고정근무, 교대근무 1-35 개월, 교대근무 36-69 개월,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 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156 명에서 낮 고정근무 41 명(26.3%), 교대근무 1-35 

개월 33 명(21.2%), 교대근무 36-69 개월 41 명(26.3%),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 41 명(26.3%)이었다. 낮 고정근무 군의 평균 나이는 32.6±6.5 세, 

교대근무 1-35 개월 군의 평균 나이는 25.1±1.2 세, 교대근무 36-69 개월 

군의 평균나이는 26.8±1.4 세,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 군의 평균나이는 

29.5±2.7 세로 교대근무 기간이 증가 할수록 그리고 교대근무 군 보다는 

낮 고정근무 군에서 평균 나이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31 세 이상에서 낮 고정근무를 하는 비율이 65.9%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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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기혼은 낮 고정근무자에서 66.7%로 

교대근무자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 부서별로는 외래와 기타 부서에서 낮 고정 근무하는 비율이 100%, 

61.3%로 다른 부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BMI, 비만여부, 체중 변화에 따른 근무 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나.  근무형태에 따른 건강행태 특성(음주, 운동, 수면, 스트레스) 

건강행태에서 음주, 운동, 스트레스에 따른 근무형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면에 따른 근무 형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낮 고정근무 

군에서 수면 점수는 43.0±6.9 로 교대근무 1-35 개월 군 37.6±5.4, 

교대근무 36-69 개월 군 39.0±7.3,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 군 

38.0±7.8 에 비해 높았다.  

 

다.  근무 형태 따른 생식 관련 요인 (초경 연령, 출산 경험) 

생식 관련 요인에서 초경 연령은 근무 형태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출산 경험은 낮 고정근무 군에서 1 회와 2 회의 비율이 각각 61.1%, 

92.9%로 교대근무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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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근무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생식관련 요인의 분포, 

평균값  

구분 
변수 낮고정근무 

교대근무 

(1~35 개월) 

교대근무 

(36~69 개월)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 
전체 P-value 

전체 41(26.3) 33(21.2) 41(26.3) 41(26.3) 156(100.0)   

일반적 

특성 

나이 *  32.6±6.5 25.1±1.2 26.8±1.4 29.5±2.7   <0.01 

연령대 
      

  22-25 8(19.5) 26(63.4) 7(17.1) 0(0.0) 41(100.0) 
 

  26-30 6(8.1) 7(9.5) 33(44.6) 28(37.8) 74(100.0) 
 

  31-50 27(65.9) 0(0.0) 1(2.4) 13(31.7) 41(100.0) <0.01 

결혼 상태  
      

미혼 17(14.2) 33(27.5) 38(31.7) 32(26.7) 120(100.0) 
 

기혼 24(66.7) 0(0.0) 3(8.3) 9(25.0) 36(100.0) <0.01 

근무 부서             

병동 0(0.0) 12(30.8) 13(33.3) 14(35.9) 39(100.0) 
 

중환자실 2(8.0) 9(36.0) 8(32.0) 6(24.0) 25(100.0) 
 

수술실 3(9.4) 8(25.0) 13(40.6) 8(25.0) 32(100.0) 
 

응급실 2(14.3) 4(28.6) 2(14.3) 6(42.9) 14(100.0) 
 

외래 15(100.0) 0(0.0) 0(0.0) 0(0.0) 15(100.0) 
 

기타 19(61.3) 0(0.0) 5(16.1) 7(22.6) 31(100.0) <0.01 

BMI(체질량지수) *  20.4±2.4 20.0±1.8 19.9±1.6 20.3±2.3   0.69 

비만 
      

저체중(BMI<18.5) 8(25.8) 7(22.6) 9(29.0) 7(22.6) 31(100.0) 
 

정상(BMI:18.5-25) 31(25.6) 26(21.5) 31(25.6) 33(27.3) 121(100.0) 
 

비만(BMI>=25) 2(66.7) 0(0.0) 0(0.0) 1(33.3) 3(100.0) 0.72 

missing         1    

체중 변화 
      

변화없음 24(28.9) 19(22.9) 17(20.5) 23(27.7) 83(100.0) 
 

감소 7(28.0) 5(20.0) 6(24.0) 7(28.0) 25(100.0) 
 

증가 10(23.8) 6(14.3) 16(38.1) 10(23.8) 42(100.0) 0.56 

missing         6    

건강행태 

음주 
      

비음주 7(36.8) 1(5.3) 7(36.8) 4(21.1) 19(100.0) 
 

음주 34(24.8) 32(23.4) 34(24.8) 37(27.0) 137(100.0) 0.2 

운동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 6(24.0) 6(24.0) 8(32.0) 5(20.0) 25(100.0) 
 

최소 수준의 신체활동 13(41.9) 7(22.6) 6(19.4) 5(16.1) 31(100.0) 
 

비신체활동 21(21.9) 18(18.8) 26(27.1) 31(32.3) 96(100.0) 0.26 

missing         4    

수면* 43.0±6.9 37.6±5.4 39.0±7.3 38.0±7.8   <0.01 

스트레스* 28.9±11.6 31.6±13.3 31.0±10.8 32.6±13.8   0.58 

생식관련 

요인 

초경 연령*  13.1±1.0 12.7±1.3 13.1±1.7 12.9±1.1   0.46 

출산력 
      

0 22(16.8) 33(25.2) 41(31.3) 35(26.7) 131(100.0) 
 

1 8(61.5) 0(0.00) 0(0.0) 5(38.5) 13(100.0) 
 

2 11(91.7) 0(0.00) 0(0.00) 1(8.3) 12(100.0) <0.01 

        
* 연속형 변수 Mean±standard deviation 

 



20 

 

2. 월경주기에 따른 근무형태의 분포 

 표 2 는 월경주기에 따른 근무형태의 분포를 보여준다. 낮 고정 근무에서 

정상월경주기 비율이 가장 높고 교대근무 1-35 개월 군에서 69.7%로 

감소하였다가 교대근무 36-69 개월 70.7%,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에서 

80.5%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2. 근무 형태에 따른 월경주기의 분포 

변수 정상 월경주기* 비정상 월경주기† 합계 P-value 

수(%) 수(%) 수(%) 

전체 124(79.5) 32(20.5) 156(100)  

근무 형태      

 0.02  

낮 고정근무 

 

 

39(95.1) 

 

2(4.9) 

 

41(100) 

교대근무 

1-35 개월 

 

교대근무 

 

23(69.7) 

 

10(30.3) 

 

33(100) 

36-69 개월 

 

교대근무 

29(70.7) 12(29.3) 41(100) 

70 개월 이상 33(80.5) 8(19.5) 41(100) 

     

*정상 월경 주기 : 월경주기가 24 일에서 38 일 

†비정상 월경주기 : 월경주기가 24 일 미만이거나 38 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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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경 주기에 따른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생식관련 요인의 

분포, 평균값 

 

가. 월경 주기에 따른 일반적 특성 (연령, 결혼 상태, 근무부서, BMI, 

체중변화) 

조사 대상자의 월경주기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분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표 3).  

전체 조사대상자 156 명에서정상 월경 주기를 가진 자는 124 명 

(63.9%), 비정상 월경 주기를 가진 자는 32 명 (36.1%)이었다. 

평균 나이, 결혼상태, BMI, 체중 변화에 따른 월경주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상 월경주기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외래 100%, 검사실 등을 포함한 

기타 부서 93.6%로 수술실(65.6%), 중환자실(68.0%), 병동(76.9%)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 월경주기에 따른 건강행태 특성 (음주, 운동, 수면, 스트레스) 

비음주군 100%, 음주군 76.6%로 음주를 하지 않는 군에서 정상 월경 

주기를 보이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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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은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군 60.0%, 최소 수준의 신체 활동군 

80.7%, 비 신체 활동군 83.3%로 운동량이 적은 군에서 정상 월경 주기를 

보이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수면은 정상 주기를 가진 군에서 40.5±7.1 점으로 비정상 주기를 가진 

군에서 37.2±7.9 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따른 월경 주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 월경 주기에 따른 생식관련 요인 (초경연령, 출산 횟수) 

월경 주기에 따른 생식관련 요인은 초경연령과 출산 횟수에 대해 알아 

보았으며, 이 두 가지는 모두 월경 주기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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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월경 주기에 따른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생식 관련 요인의 분포, 

평균값 

구분 
변수 정상 주기 †  비정상 주기‡ 전체 P-value 

전체 124(63.9) 32(36.1) 156(100.0)   

일반적 

특성 

평균 나이 *  29.0±4.8 27.6±3.7   0.14 

연령대 
    

  22-25 31(75.6) 10(24.4) 41(100.0) 
 

  26-30 58(78.4) 16(21.6) 74(100.0) 
 

  31-50 35(85.4) 6(14.6) 41(100.0) 0.52 

결혼 상태  
    

미혼 92(76.7) 28(23.3) 120(100.0) 
 

기혼 32(88.9) 4(11.1) 44(100.0) 0.17 

근무 부서 
    

병동 30(76.9) 9(23.1) 39(100.0) 
 

중환자실 17(68.0) 8(32.0) 25(100.0) 
 

수술실 21(65.6) 11(34.4) 32(100.0) 
 

응급실 12(85.7) 2(14.3) 14(100.0) 
 

외래 15(100.0) 0(0.0) 15(100.0) 
 

기타 29(93.6) 2(6.5) 31(100.0) 0.02 

BMI(체질량지수) *  20.1±1.9 20.3±2.6   0.63 

비만 
    

저체중(BMI<18.5) 24(77.4) 7(22.6) 31(100.0) 
 

  정상(BMI:18.5-25) 98(81.0) 23(19.0) 121(100.0) 
 

  비만(BMI>=25) 1(33.3) 2(66.7) 3(100.0) 0.13 

missing     1    

체중 변화 
    

변화없음 66(79.5) 17(20.5) 83(100.0) 
 

감소 17(68.0) 8(32.0) 25(100.0) 
 

증가 35(83.3) 7(16.7) 42(100.0) 0.32 

missing     6    

건강행태 

음주 
    

비음주 19(100.0) 0(0.0) 19(100.0) 
 

음주 105(76.6) 32(23.4) 137(100.0) 0.04 

운동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 15(60.0) 10(40.0) 25(100.0) 
 

최소수준의 신체활동 25(80.7) 6(19.4) 31(100.0) 
 

비신체활동 80(83.3) 16(16.7) 96(100.0) 0.04 

missing     4    

수면* 40.4±7.2 36.0±6.6   <0.01 

스트레스* 31.0±13.0 31.1±9.8   0.96 

생식관련 

요인 

초경 연령*  13.0±1.3 13.0±1.3   0.85 

출산력 
    

0 101(77.1) 30(22.9) 131(100.0) 
 

1 12(92.3) 1(7.7) 13(100.0) 
 

2 11(91.7) 1(8.3) 12(100.0) 0.24 

      
* 연속형 변수 Mean±standard deviation 

   
† 정상 월경 주기 : 월경주기가 24 일에서 38 일     

  
‡ 비정상 월경주기 : 월경주기가 24 일 미만이거나 38 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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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 건강 행태 및 생식 관련 요인의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 (odds ratio)  

 

각각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지 않았을 때 각각의 변수와 

비정상월경주기 교차비와의 관련성을 분석 하였다(표 4). 

 

가.  일반적 특성(나이, 결혼상태, 근무부서, 비만, 체중변화)의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나이, 결혼상태, 근무부서, 비만여부, 체중변화에 따른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를 알아보았다. 22-25 세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정상 월경주기 교차비는 0.86 배(0.35-2.11) 

0.53 배(0.17-1.63)로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기혼에서 비정상 월경주기 교차비는 미혼에 비해 0.41 배(0.13-1.26)로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무 부서별로는 외래 

근무자는 모두(100%) 정상 월경주기를 나타내어 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비만, 체중변화는 비정상 

월경주기와 독립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나. 건강 행태 특성(음주, 운동, 수면, 스트레스)의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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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하지 않는 군 모두 (100%) 정상 월경 주기를 나타내어 

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운동, 수면, 스트레스에 

따른 치주질환 유병률 교차비를 알아보았다.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군에 비해 최소 수준의 신체 활동군이 0.36 배(0.11-1.19)로 

비정상 월경주기 교차비가 낮았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비신체 

활동군은 0.30 배(0.11-0.79)로 비정상 월경주기 교차비가 유의하게 

낮았다. 수면 점수는 1 점 증가 할 때마다 0.92 배(0.86-0.97)로 

유의하게 낮았다. 스트레스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다. 생식 관련 요인의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초경 연령, 출산 횟수와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를 알아보았다. 

초경 연령이 1 세 증가할수록 비정상 월경주기 교차비는 0.97 배(0.72-

1.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출산 횟수는 비정상 월경주기 유병률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라. 근무형태와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근무형태와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를 알아보았다. 낮 고정 

근무군에 비해 교대근무 1~35 개월 군은 교차비가 8.48 배(로 가장 

높았고 교대근무 36~69 개월 군은 8.07 배, 70 개월 이상군은 4.73 배로 

교차비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26 

 

표 4. 주요 독립변수 별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구분 변수 unadjusted OR (95% CI)  

일반적특성 

연령대 
 

  22-25 1  

  26-30 0.86(0.35-2.11) 

  31-50 0.53(0.17-1.63) 

결혼 상태  
 

미혼 1  

기혼 0.41(0.13-1.26) 

근무 부서 
 

병동 - 

중환자실 - 

수술실 - 

응급실 - 

외래 - 

기타 - 

비만 
 

저체중(BMI<18.5) 1.24(0.48-3.24) 

  정상(BMI:18.5-25) 1 

  비만(BMI>=25) 8.52(0.74-98.1) 

체중 변화 
 

변화없음 1 

감소 0.55(0.20-1.48) 

증가 1.29(0.49-3.40) 

건강 행태 

 

음주 
 

비음주 - 

음주 - 

운동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 1 

최소 수준의 신체활동 0.36(0.11-1.19) 

비신체활동 0.30(0.11-0.79) 

수면* 0.92(0.86-0.97) 

스트레스* 1.00(0.97-1.03) 

생식관련 요인 

초경 연령* 0.97(0.72-1.31) 

출산력 
 

0 1 

1 0.281(0.04-2.25) 

2 0.31(0.04-2.47) 

근무 형태 

낮고정근무 1 

교대근무 
 

1~35 개월 8.478(1.71-42.13) 

36~69 개월 8.07(1.68-38.87) 

70 개월 이상 4.73(0.94-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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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형태와 월경주기와의 관련성 

 

 근무 형태와 월경주기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3 개의 다른 모델을 

이용하였다. 혼란변수를 다르게 보정하는 각각의 모델에서 두 변수의 

관련성의 크기나 유의성이 감소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형 1 은 

연령만을 통제한 결과이며, 모형 2 는 모형 1 에서 운동, 수면, 스트레스를 

추가로 통제한 결과이다. 모형 3 의 경우 모형 2 에서 출산횟수를 추가로 

통제하였다. 연령만을 통제한 모형 1 에서는 낮 고정근무 군에 비해 

교대근무 1~35 개월 군에서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가 

16.82 배(2.07-136.41)로 가장 높았다가 교대근무 36~69 개월 군에서 

15.24 배 (2.26-102.75),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 군에서 6.51 배(1.17-

36.3)로 감소하였으나 모형 2 와 3 에서는 낮 고정근무 군에 비해 

교대근무 1~35 개월 군에서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가 모형 2 

14.95 배(1.76-127.41), 모형 3 15.21 배(1.65-139.92), 교대근무 

36~69 개월 군에서는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교차비가 모형 2 

17.10 배(2.32-126.29), 모형 3 17.40 배(2.14-141.52)로 교대근무 

36~69 개월 군에서 교차비가 가장 높았다가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군에서 

모형 2 6.61 배(1.08-40.67), 모형 3 6.91 배(1.00-47.47)로 교차비가 

감소하였다. 여러 혼란변수를 다르게 보정한 후에도 비정상 월경주기와의 

관련성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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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근무 형태와 월경주기와의 관련성, OR(95%CI) 

변수 낮고정근무 교대근무 

1~35 개월 

교대근무 

36~69 개월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월경주기     

Model1* 1.0 16.82(2.07-136.41) 15.24(2.26-102.75) 6.51(1.17-36.3) 

Model2† 1.0 14.95(1.76-127.41) 17.10(2.32-126.29) 6.61(1.08-40.67) 

Model3‡ 1.0 15.21(1.65-139.92) 17.40(2.14-141.52) 6.91(1.00-47.47) 

     

* Model 1 : Age adjusted 

† Model 2 : Age, exercise, sleep, stress adjusted 

‡ Model 3 : Age, exercise, sleep, stress, parity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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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이 연구는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와 낮 고정 근무 간호사의 월경주기를 

비교함으로써 근무형태가 월경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간호사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낮 고정 근무자가 평균 32.6 세로 교대근무 1-35

개월 25.1 세, 36-69 개월 26.8 세, 70 개월 이상 29.5 세 보다 많았는데, 이

는 낮 고정 근무자는 대부분 외래 및 검사실에 근무 하는 자로 병동이나 

특수부서에서 일정 기간이상 교대근무를 하다가 외래나 검사실로 순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는 교대근무 군보다 일반 근무군의 평균 연령이 

더 높다는 노진주(2006)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하고 이인자 등(1977)의 노

련한 간호사들이 밤번을 적게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상대적으

로 근무경력이 짧은 일반 간호사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낮 고정 근무 군에서 기혼의 비율이 높은 이유도 연령과 근무 연한이 비례

하여 증가 하고,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혼의 비율이 증가하므로 근무 경

력이 많은 사람이 낮 고정 근무로 순환되면서 기혼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수면을 보면 낮 고정 근무자의 수면 점수는 43.0 점으로 교대근무 1-35 개

월 군 37.5 점, 36-69 개월 군 39.0 점,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 군 38.0 점

보다 높았다. 이는 교대근무 기간이 길수록 수면 장애가 많다고 한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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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Monk, 1994)와 일부 차이를 보였는데 교대근무 1-35 개월 군의 수면 

점수가 가능 낮았고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 군, 교대근무 36-69 개월 군, 

낮 고정 근무 군 순으로 수면 점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1-35 개월 

군에서 수면 점수가 낮은 이유는 간호 학생에서 신규 간호사로 입사하여 

병원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

한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인적 관리나 정신 건강 증진 차원에서 목표 

집단으로 선정하여 스트레스 관리나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등의 예방적 차

원의 중재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월경 주기에 따른 근무 형태의 분포는 낮 고정근무 군에서 정상 월경 주

기의 비율이 95.1%로 가장 높으며 교대근무 1-35 개월 군에서 69.7%로 

감소하며 교대근무 36-69 개월 군 70.7%,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 군 80.5%

로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진주 등(2006)의 일반 근무군에서 

월경 주기가 짧거나 길거나 불규칙한 사람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 양나래 

등(2010)의 일반 근무군과 8 시간 교대 근무군의 월경 주기와는 비율은 비

슷하다는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정상 월경 주기의 기

준이 노진주 등(2006)의 연구에서는 21-35 일 이었고, 양나래 등(2010)의 

연구에서는 27-32 일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FIGO 에서 제시한 24-38 일

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로 인해 FIGO 에서 정상 월경 주기에 대한 용

어의 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때 언급 하였듯이 임상 논문들의 해석

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상 월경 주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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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태 생식 관련 요인을 통제하여 종

합병원 간호사의 근무형태와 월경주기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령을 통

제한 모형 1, 연령과 운동, 수면, 스트레스를 통제한 모형 2, 연령과 운동, 

수면, 스트레스, 출산 횟수를 통제한 모형 3 모두에서 낮 고정근무 군에 비

해 교대근무 군에서 비정상월경주기 교차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 

초경연령, 인종, 출산 횟수, 흡연, 음주, 운동, BMI 를 통제하였을 때 교대

근무 개월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정상 월경주기가 발생할 RR 가 0 개월 군

을 기준으로 비정상 월경주기에 대한 RR 가 1-9 개월 군 1.13 배(1.05-

1.22), 10-19 개월 군 1.18(1.06-1.31)배, 20 개월 이상 군 1.23(1.14-

1.33)배로 증가한다는 Lawson 등(2011)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러

나 Lawson 등은 근무 형태를 최근 2 년 이내 교대근무 0 개월 군, 1-9 개

월 군, 10-19 개월 군, 20 개월 이상 군으로 나누었으며 비정상 월경주기의 

기준도 각 주기 별 차이가 7 일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여 이 또한 해석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료적 측면에서 첫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이어서 

근무 형태와 월경주기의 선후관계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 둘째, 

대상자를 임의적 표본 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였고 표본수가 156 명으로 

적어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있다. 셋째, 월경주기에 대한 자료 수집이 

기억에 의한 자기 기입식 설문방법이며 통제 요인으로 포함된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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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나 스트레스 등은 항시 변할 수 있는데 1 회 조사로 그쳐 최근 것이 

반영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월경 형태 및 스트레스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한 다양하게 배포되어 있어 여성들이 이를 이용하여 

손쉽게 본인의 월경 형태 및 관련 요인을 기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료 

수집에 이용하면 보다 양질의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월경 주기는 불규칙한 식습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 채식 등을 

포함한 식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모든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FIGO 에서 제시한 월경주기를 

기준으로 정상 월경주기와 비정상월경주기를 나누었고, 국내의 간호사 

집단만을 대상으로 근무 형태와 월경주기와의 관련성을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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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연구는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와 낮 고정 근무 간호사의 월경주기를 

비교함으로써 근무형태가 월경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간호사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근무형태, 월경주

기를 조사하고, 근무형태와 월경주기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경기도 소재 일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300 명을 한 하여 설

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2 년 3 월부터 4 월까지로 

총 264 부로 회수하였고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56 부를 분석에 이

용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156 명이었으며, 낮 고정근무군, 교대근무 1-35 개

월 군, 교대근무 36-69 개월 군, 교대근무 70 개월 이상 군으로 나눈 뒤 

월경주기와의 관련성을 알아 보았다. 월경주기는 FIGO 에서 제시한대로 정

상 월경주기 24 일 이상 38 일 이하, 비정상 월경주기 24 일 미만, 38 일 

초과를 기준으로 삼았다. 

월경 주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변수 및 본 연구에서 유의한 관련성

을 보여준 변수들인 연령, 운동, 수면, 스트레스, 출산 횟수를 혼란변수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근무 형태는 3 가지 모형의 혼란 변수로 보정한 

후에도 월경 주기와 관련이 있는 독립 인자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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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IGO 에서 제시한 

월경주기를 기준으로 정상 월경주기와 비정상월경주기를 나누었고, 국내의 

간호사 집단만을 대상으로 근무 형태와 월경주기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이러한 관련성 및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역학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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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 association of menstrual cycle and work schedule of nurses 

who work rotating shift and day-fix in Korea 

 

Kim, Hee Jin 

Dept. of International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Ohrr, Heechoul, M.D., M.P.H., Ph. D.)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elp and even more 

support on women health care of nurses by comparing menstrual cycle 

of them who work rotating shift and day-fix; likewise, understand how 

menstrual cycles of nurses are influenced and which factors are 

affected along with their working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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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The study was experienced over 41 day-fix nurses and 115 

shift nurses of a general hospital in Gyunggi; total of 156 nurses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used as a data for this study. A 

structuralized questionnaire was a tool for collecting data. The 

association between menstrual cycle and rotating shift work schedule 

was analyzed by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with SAS 

9.1 version. 

 

Results: After adjusting related age, exercise habit, sleep cycle, 

stress and parity, women with experiencing 1-35 months of rotating 

shift work were more likely to have irregular menstrual cycles 

(adjusted OR = 15.21 [CI = 1.65-139.92]), 36-69 months (adjusted OR = 

17.40 [CI =2.14-141.52]), and 70+months (adjusted OR = 6.91 [1.00-

47.47]) compared to women who work day-fixed. 

 

 Conclusion: Work schedule such as rotating shift work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menstrual cycle with possible implications for 

fertility and other cycle-related aspects of women’s health.  

  

Key words: rotating shift work, menstrual cycle, nurse 


